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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오니 좋구나! (학생용)

1907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친구와 꿈을 만납니다!

유영소 지음 | 오승민 그림

#역사소설  #꿈  #성장  #대한제국  #차이성  #친구관계

#우정(국적, 인종을초월한 우정)  #연대



『네가 오니 좋구나!』는 1907년 한성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된 열두 살 달래가 

그럼에도 꿈을 놓지 않고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아이의 시선으로 따듯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1900년대 초 조선은 나라의 운명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살얼음판 위에 있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 속 조선의 운명은 임금과 이미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간 듯 보였죠. 

주권을 잃은 백성들의 암울한 삶은 말할 수 없는 탄식만 자아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달래가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시련 앞에서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으며 시리고 아픈 계절을 견디고 있는 달래를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암울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달래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네가 오니 좋구나!

ㆍ 글 : 유영소

ㆍ 그림 : 오승민

ㆍ 출판사 : 문학과지성사

ㆍ 정가 : 13,000원

ㆍ 분량 : 168쪽

ㆍ 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책소개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국어 5-1 1. 대화와 공감 

도덕 5-2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사회 5-1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사회 5-2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국어 6-1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국어 6-2 1. 작품 속 인물과 나

도덕 6-1 1.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도덕 6-2 4. 공정한 생활

사회 6-1 1.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사회 6-1 2.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교과연계



3. 단어와 그 뜻을 바르게 골라서 적어 보세요.

설레발 · 어뜩어뜩 · 달포 · 죽마고우 · 질녀 · 데면데면 · 엄벙통 · 삯 · 탑영 · 자발없다 · 마뜩잖다

· 머리가 몹시 어지러워 자꾸 정신을 잃고 까무러칠 듯한 모양

· 형제 자매의 딸

· 마음에 들 만하지 아니하다.

·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사로운 모양.

· 어리둥절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판국.

· 어떤 형태를 그대로 본떠서 그림.

· 일한 데 대한 품값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 몹시 서두르며 부산하게 구는 행동.

·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다. 

·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 어릴 때 아주 긴밀했던 친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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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나의 꿈은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2. 친구와 갑자기 헤어지게 된다면 나의 마음은 어떤지 적어 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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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가 오니 좋구나!를 읽고 생각나는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보세요.

2.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장면을 선택한 이유를 각각 적어 보세요.

책을 읽고 내용과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달래

  기억에 남는 장면

  기억에 남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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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보기>의 단어를 활용하여, 달래는 어떤 사진사가 되고 싶은지 적어 보세요.

4. 1907년 한성을 배경으로, 달래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할 이유를 찾으며, 

견디고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 보세요.

책을 읽고 내용과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보기>
사진 | 정의로운 | 순간을 기억 | 여자 사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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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이 있는데 일본이 제 나라처럼 구는 것과 서툰 조선말로 학교와 병원에서 일하는 파란 눈의 외인들, 

     하지만 그 속에서 달래는 샘과 료코를 만나 친구가 되고, 서로 다른 처지에 놓였지만 속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된다. 일본인과 친구가 된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달래가 친구의 참 의미를 깨달아 가는 과정은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 적어 보세요.

책을 읽고 내용과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문지아이들은 1999년 첫걸음을 내딛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의 정서와 감각에 맞는 양질의 아동도서를 활발히 출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문학성 높은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드넓은 상상의 세계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해송문학상’을 제정하고 역량 있는 동화 작가들을 발굴하여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지성에 불을 밝히고 마음에 온기를 더해 줄 

알찬 책들을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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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아이들 신간 소식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길 18 전화 02-338-7224

팩스 02-338-7221 홈페이지 http://moonji.com


